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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병석 차관“도시재생에 도시숲 사업 연계 등 녹지 확대 노력”

제73회 식목일 맞아 직원 50여 명과 편백나무 700여 그루 식재

□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3회 식목일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

세종시 전의면 노곡리 산 7-1 일대 임야 약 0.5㏊에 편백나무 700여 

그루를 심는 식목 행사를 가졌다.

ㅇ 올해 식목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여섯 번째 실시

하는 행사로 손병석 1차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직원 50여 명이 

참여했다.

□ 손 차관은 “사람은 숲을 가꾸고 숲은 사람을 키우듯 오늘 심은 

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잘 자라서 우리 후손들에 생태학습 및

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바란다.”라며 “오늘 심은 나무들이 

산림의 경제적․환경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숲속의 대한

민국 실현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.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

ㅇ 아울러 “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시 도시숲 사업과 

연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.”라며 국토의 개발 및 

이용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국토 조성을 다짐했다.

□ 한편, 오늘 식재한 편백나무는 피톤치드(천연 항균물질)가 많이 함유

되어, 스트레스 해소,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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